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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식 기물의 생산 개시 

특히 만주사변 이후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위문품으로서의 쇼기 기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덴도에서는 필기 기물이 풀 생산되었고, 메이지 말기에 발안된 

군인 기물(행군장기)의 제조도 포함하여 이에 대처했습니다. 한편 오사카 

상인도 스탬프 기물을 고안하여 생산했지만 수요에 응할 수 없어 덴도에 

제조를 의뢰했습니다. 덴도에서는 싼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오사카의 

스탬프 기물은 경쟁할 수 없게 되어 그 제조는 덴도가 독점하게 되었고 덴도 

기물의 이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전후부터 쇼와 30 년대에는 업계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양적으로는 스탬프 기물·필기 기물(해서체)이 주였지만 

점차 조각 기물의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용 재료도 종래의 '호오', '하비로', 

'이타야', '마키' 등 외에 '아오카'나 '샴회양목' 등의 새 재료도 사용되어 글자 

형태·목지·마무리의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단계의 가격 제품을 갖추어 수요의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쇼와 49 년의 제 1 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대중의 니즈가 고품질 지향이 된 것이나 조각 기물의 보급으로 구매 사이클이 

늘어난 것 등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 또한 덴도는 대중 기물의 생산지라는 

이미지가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스탬프 기물 ·필기 기물 등은 

급속히 쇠퇴해 갔습니다. 그에 따라 목지 장인의 기계 설비 가동률도 떨어져 

폐기되는 것도 나왔습니다. 덴도 전통의 초서체 필기 기물은 한때 전혀 쓰이지 



37 

©Tendo 

않게 되었지만, 최근 초서의 맛이 재평가되어 현재는 소량이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 기물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중 

90%는 기계로 새겨지고 있으며, 조각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